
光復

Lance of Longinus(롱기누스의 창)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

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. Longinus(백부장)

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사람

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Longinus라는 이름에서 lounge라는 

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. Lounge는 동사로는 ‘느긋하게 시

간을 보내다, 어슬렁거리며 걷다’라는 뜻이며, 명사로는 공항

이나 호텔의 휴게실을 의미하는 ‘라운지’입니다. 왜 롱기누스

의 이름이 이런 말의 어원이 되었을까요. 이렇게 설명하는 것

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병사

들은 분주히 돌아다니는 가운데 백부장 롱기누스만 혼자 느

긋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 

 

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주님 주변에는 있지만 

어슬렁거리는 사람같습니다. 믿는 자이지만 믿는 자의 모습이 

잘 안타납니다.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둔감하고, 말씀에 전

적 순종하지도 않은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

어슬렁거리는듯 합니다.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

에 백부장 롱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. 로마 

백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

했을 것입니다. 그는 어슬렁거리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에 

전적으로 헌신하는 1세기 신약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. 그리

고 그야말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

이 되었을 것입니다.   

 

오늘은 광복절(光復節)입니다.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

19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. 그래서 영광

(빛)을 회복한 날이란 의미의 광복절이라고 합니다. 그 날을 

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, 오늘 주일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

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,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이 회복

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슬렁거리는 자가 아닌 순종에 

재빠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


